
14

책세상

ooksB 2024년9월20일금요일

고대도시국가인아테네는스파르타와의전쟁당시원인모를질병등이원인이돼패배했다.미첼스위츠

작 아테네역병 ,술과빵을만드는데사용되는효모 사카로미세스세레비시에 (왼쪽원)

루이 파스퇴르는 세균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1876년효모가살아있는생명체이자발효가

효모에의한생물학적과정임을알아냈다.또한그

는알코올과젖산, 아세트산발효도미생물의작용

에서기인한다는것을증명했다.

파스퇴르와관련된일화중프랑스포도주산업

을와해위기에서구해낸이야기가있다.대학교수

재직시파스퇴르에게양조업자가찾아온다.포도

주맛이시큼해지는이유와해결방법을찾아달라는

의뢰였다. 파스퇴르는변질된술통의액체가멀쩡

한술통과는다르게먼지같은이물질이들어있는

것처럼보이는사실을발견했다.그는각술통의시

료를채취해현미경으로관찰했다.

결과는다음과 같았다. 발효가 잘 돼 맛이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술통은 작고 둥근 구조(효모)가

보인데반해반대의시큼한맛의술통에서는검고

길쭉한구조가관찰된것이다.조사결과이시료에

는 젖산이 가득했는데 이것

이포도주맛을변화시켰다.

이를 토대로 파스퇴르는 포

도주맛은영향을주지않으

면서 오염균만을 제거하는

저온살균법을 개발했다. 오

늘날이방식은술이나우유

를멸균할때도활용된다.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한

존재들이드리워져있다.마치역사를움직이는것

은이름없는수많은민초들이라는말과같은맥락

이다.미생물도그중의하나라할수있다. 미세한

나머지보잘것없는존재로생각하기쉽지만사실

은거대한역사의물줄기를바꾸기도한다.

아시아태평양감염연구재단 연구실장을 역임하

고성균관대의과대미생물학교실에서학생들을가

르치며연구하는고관수박사의 역사가묻고미생

물이답하다는미생물의역사를다룬흥미로운책

이다. 공생하고공격하며공진화해온인류와미생

물의미래라는부제가말해주듯책은미생물의과

거를매개로인간의미래를가늠한다.

고대그리스를몰락시킨것은여러요인이있지

만역병도그중의하나였다. 지난 1994년아테네

지하철 연장 공사 중에 집단 매장지가 발굴됐다.

240여구유해가발굴됐는데약 10명은어린이였

다. 고고학자들이 미르티스라는 이름을 붙인 소

녀의치아유골에서DNA를추출했는데하나의병

원체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장티푸스 원인균인

살모넬라였다.

고대그리스도시국가에는1000개

가넘는폴리스가있었다.일명펠

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를 상

대로스파르타등그반대세력국

가들이벌인전쟁이었다.막강한

해군력에 난공불락의 성을 쌓은

아테네가초기에는승산이있었다.

그러나전쟁발발이듬해아테네위성

항구피레우스에서환자가발생했다.점

점많은이들이죽어나갔고성벽안에는시신을태

우는일이다반사로일어났다. 병으로 7만5000명

에서 10만명가량이사망했다. 급기야전쟁총지

도자페리클레스에게까지덮쳤다.

전쟁에서 패한 아테네는 함대를 스파르타에 넘

겼고과두정부가들어섰다. 이후스파르타도내부

혼란을겪다아케도니아의필리포스2세에게정복

당하면서그리스문명은종말로치달았다.즉아테

네역병의여파는 최초의민주주의를무너뜨린하

나의요인으로작용했다.

과거 유럽사회는 결핵을 White Death (백사

병)이라불렀다. 14세기흑사병에빗댄말로그만

큼대규모목숨을앗아갔다는의미다.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폐질환인결핵을낳았다.좁은공간의

먼지와 분진에 섞여 비말로 떠돌아다니는 결핵균

은노동자들의폐를공격했다. 잉글랜드와웨일스

에서는 1851년부터1910년까지약 400만명이결

핵으로 죽었으니 하얀 페스트라는 별명으로 불

렸다. 1700년대말에서 1830년대영국은결핵발

생이최고치를기록했고이후프랑스,독일,이탈리

아도결핵이폭증했다.

이밖에책에는전쟁보다사람을많이죽인인플

루엔자를비롯해곰팡이속미생물이치료제가되

기까지의과정, 세균보다작은황열바이러스가바

꾼역사적순간들등흥미롭고이색적인내용들이

기술돼있다.

한편 김응빈 연세대 시스템생물학 교수는 추천

사에서 책은역사와과학을넘나들며미생물이우

리삶과생태계를지탱하는필수적인존재임을일

깨워주고,나아가새로운사고의지평을열어준다

고평한다. <지상의책 1만85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하루한장삶에새기는논어 이지연심범섭지음

시공간을초월해 2500년이상많은이들에게사랑을받는고

전가운데하나가 논어다.그렇다면왜 논어는세대를넘어

영향력을끼칠까.그것은공자의가르침에있다.공자는인간으

로서어떻게사는것이바람직한것인가를역설했다.

오늘날극도로자본주의화되고개인주의화된세태에서공

자의가르침은많은것을생각하게한다.삶에대한지식과경

험은물론국가와사회가나아갈방향을제시하기때문이다.공

자와그의제자들이나눈박학다식한지혜와삶에대한통찰이

여전히유효한까닭이다.

논어 498개장중오늘의사회문제와연계할수있는 75개장을가려뽑은책이

나왔다. 이중텐의이것이바로인문학이다의역자이지연과 공자의인생수업논어

를듣다의저자심범섭이펴낸 하루한장삶에새기는논어는 논어의핵심내용을

현실에적용한인문서다.

공자는학문의목적은지식을얻는것이아니라고했다.아는것을일상에서실행하

며말보다솔선수범해야한다고강조했다.사람공부를하고나중에글공부를하라는

의미는그러한맥락에닿아있다.

술어 편에 따르면 공자는 제자들에게 네 가지를 역설했다. 문(文), 행(行), 충

(忠),신(信)이그것으로각기역대문헌, 사회적실천, 도덕수양,행위규범을의미

한다.또한 선진 편에는네가지과(科)로나누었는데이는각기덕행,학술,화술과

변론, 정사와문헌으로구분할수있다.그래서 논어를읽는다는것은 정치, 도덕,

삶의가치관, 인간관계,교육등에관한지식과지혜를습득할수있다.

<보아스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나는이렇게나이들고싶다 소노아야코지음,오경순옮김

모두가친절하게대해주면늙음을자각할것,교제범위나매너

를젊은세대에게강요하지말것,평균수명을넘어서면공직에

오르지말것,저녁에는일찌감치불을켤것,자주씻을것,화장

실사용시문을꼭닫고잠글것…일본소설가소노아야코가제

시하는노화에대한자각포인트와경계해야할것들이다.

소노아야코의 나는이렇게나이들고싶다는시부모님,친

정어머니와한집에살면서작가가평소기록해온늙음을경계

하는글을모아펴낸에세이다. 2004년국내에출간된후 20주

년을맞아리커버판을새로펴냈다.체감나이가젊어진독자층의세대교체를고려해

문장을전체적으로다듬었다.

나이듦은누구에게나다가온다.노인만나이드는게아니라누구나나이가들면노

인이되기마련이다. 책은나이듦이처음인모두에게깊고명료한메시지를전한다.

1부 엄중한자기구제에서는풍부한경험으로무르익어야할노인의내면이오히

려뻔뻔스럽게되는원인을 어른다움과자립의상실이라는마음태세의문제로접근

한다. 2부 생의한가운데에서는일상에서늘겪는소소한상황들속에서노인특유

의허세를빼고생기를더해줄사례를보여준다.마지막3부 죽음을편안하고친숙하

게에서는늙음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고어떻게하면죽음을긍정적이고행복한마

음으로받아들일수있는지에대한방법론을전한다.

외로움은노인에게는공통의운명이자최대의고통일것이다.이상하게도,늙어서

도여전히자식이독립하지않았거나금전적으로고통을겪거나하는사람은이외로

움이라는 고통에서 면제된다. 외로움이란 축복받은 노인에게 부과되는 특별세라고

일단말해도되지않을까싶다. <책읽는고양이1만8800원>

/이보람기자boram@kwangju.co.kr

틱낫한인터빙 틱낫한지음,허우성허주형옮김

1966년, 베트남에서 불교 접현종(接現宗)의 본질을 담은

14가지마음수행법이만들어졌다.윤리적정신수양을통해

정신적평화와고요에도달하는이방법론은개인주의와물질

주의위에드리운불교의자비행을떠올리게한다.

프린스턴대와컬럼비아대에서비교종교학을공부한베트남

승려틱낫한(Thich Nhat Hanh)의사유를엮은책이나왔다.

틱낫한인터빙은인간존재가일상속에서더행복해지는방

법을모색하는의미있는푯대이자,불교철학을쉽게녹여낸실

천철학이다.

마음챙김법은내면정신수양뿐아니라인구문제, 기아, 경제발전등과도관련돼

있다. 2000년이상미얀마와스리랑카,태국,라오스,캄보디아등에서불교승려들이

발휘해온영향은세계인구증감과연관성이있다.

우리는아이들을이해하기위해개방적이어야하고,우리의견해나신념을아이들

에게무조건강요하는것을자제해야한다.같은나무에서나왔다고해도,꽃들은뿌

리,잎,잔가지와같지않다.

책은부처가강조한수행을통해타자를어떻게대해야하는지알려준다.그중아이

들을위해서라면우리신념을주입하거나강요하는것이아니라,개개인의개성과자

아를존중해야됨을강조한다.

저자는원리상출가자와재가수행자를구분하는장애물도없음을주지한다.우리

가품고있는염원자체가불교를세상에현현시키는매개이며어떤상황이라도이를

수행하는것이유일하게현실로나아가는방법이라는점에서다.

<불광출판사 1만8000원>

/최류빈기자 rubi@kwangju.co.kr

미생물,보잘것없는존재?인류와공생하며함께진화

역사가묻고미생물이답하다

고관수지음

박성천기자가

추천하는


